
금령총

상형토기는

사람, 동물, 물건의 모습을 본떠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.

삼국시대 신라 어린 왕족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경주의 금령총에서

여러 가지 물건과 함께  배, 등잔, 말 모양의 상형토기가 나왔어요. 

상형토기는 모든 무덤에서 발견되지는 않기에 매우 특별해요.

<국보순회전: 모두의 곁으로>
어린이를 위한 감상활동지

금령총에 왜 상형토기를

넣었을까요?

금령총에서 ‘말 탄 사람 토기’ 두 점이 발견되었어요. 말을 탄 주인상과 하인상이에요. 

무엇이 다를까요? 어떤 것이 주인상이고, 하인상일까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  

두 토기의 다른 점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.

’말 탄 사람 토기’가 발견되었을 때 하인상이 앞에 있고, 주인상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

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해요.

인솔자용 
안내서

말 탄 사람 토기(하인상)
신라 5~6세기

높이 23.4cm

국보

말 탄 사람 토기(주인상)
신라 5~6세기

높이 26.8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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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라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살았을 때와 똑같은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. 

그래서 무덤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과 함께 상형토기를 묻었어요. 

이 중 속이 비어 있는 상형토기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. 

상형토기 중 ‘말 탄 사람 토기’, ‘주구 달린 토기’와 비슷하게 쓰이는 
오늘날의 물건은 무엇일까요?

신라 사람들은 금령총 어린 왕족의 영혼이 밝고 안전하게 길을 떠나 좋은 곳에 가서 잘 살기를

소망했어요. 이런 마음을 상형토기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?

색깔 돋보기로 ‘배 모양 토기’와 ‘등잔 모양 토기’를 관찰하며
그 의미를 상상해 보세요.

색깔 돋보기로 상형토기를 관찰해 보세요! 

배 모양 토기 두 점은 

금령총에서 발견되었어요.

배에는 노를 젓는 사람도 있어요.

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?

소중한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 

죽음은 가까운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뜻해요. 소중한 사람과 이별할 때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. 

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 떠날 때 무엇을 선물하고 싶은가요? 

말 탄 사람 토기(주인상) 주구 달린 토기 배 모양 토기 등잔 모양 토기

예: 꽃병, 대접, 주전자, 촛대

배 모양 토기
신라 5~6세기 

높이 14.9cm (왼쪽)


